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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들의 생활관편성에 있어서 성격유형의 유사성이 

군생활적응과 심리적안녕감 및 대인관계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similarity of personality types on military adapt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personal intimacy in the dormitory organization of the trainees

이정원1

Jung-Won Lee1

요 약

본 연구는 훈련소의 생활관 편성 방법을 달리하여 입대병사들의 군생활적응과 심리적안녕감 및 대

인관계친밀감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N소재 00훈련소

에 입소한 1,289명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APL성격검사를 실시하여, 905명은 성격유형이 유사한 집단

으로 생활관 편성을 하였고, 384명은 훈련소 기존 방침대로 특성 고려 없이 편성하였다. 6주 훈련기

간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에서 군생활적응, 심리적안녕감 및 대인관계친밀감에 대한 사전과 사후검사

를 실시하였고, 60명의 분대장들로 하여금 각 성격유형별 행동 비교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얻었다. 

연구 결과, 유사한 성격유형으로 편성된 훈련병들이 기존방식으로 편성된 훈련병들에 비해 군부적응

과 스트레스수준이 사전에 비해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고, 심리적안녕감과 대인관계친밀감 수준은 유

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본 연구는 성격유형이 유사한 집단으로 생활관을 편성한 처치만으로도, 훈련

병들의 군생활적응과 심리적안녕감 및 대인관계친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도방식이나 관리방식 등의 다른 변화 없이, 생활환경만 달리해도 훈련병들의 군생활적

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 APL성격검사, 훈련병, 군생활적응, 심리적안녕감, 대인관계친밀감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 way to obtain a positive effect on the military adaptation of enlisted 

soldi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personal intimacy by different methods of organizing dormitories 

in training centers. To this end, 1,289 trainees admitted to the training center in N were subjected to the 

APL personality test, of which 905 were organized into groups with similar personality types, and 384 

were organized without consider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existing policy of the training center.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6-week training period, pre- and post-tests were performed on military 

adapt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personal intimacy, and 60 squad leaders obtained empirical 

data on behavior comparisons for each personality typ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level of military 

maladjustment and stress level of the trainees organized with similar personality types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and the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personal in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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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is study, it was verified that the treatment that organized the dormitory 

as a group with similar personality typ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training soldiers' adaptation to 

military lif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personal intima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adaptation 

of the trainees to military life can be influenced by changing the living environment without any other 

changes in the teaching method or management method.

Keyword : APL personality test, trainees, military adapt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interpersonal intimacy

1. 서론

한국의 청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엄격한 훈련과 폐쇄적인 조직인 군에 일정기간 입대하여 군

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은 주로 21세 전후로 발달주기 상 후기

청소년에 해당되는데 성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혼란과 청소년으로서의 의존성이 공존하며 성숙한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모호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훈련소에 입대하고 있다. 훈

련소에서의 6주간은 이러한 불확실한 자신의 정체성에 직면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여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다.

최근 병영문화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나 신세대 병사들이 느끼는 군 생활 스트레스는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군 조직은 강제적이고 통제된 계급사회로 개인의 개성과 자율이 억압

된 단체생활은 병사들에게 여러 형태의 갈등과 부적응을 유발하게 한다. 군의 집단적 특징은 통수

권자의 지휘를 받아 지휘 계통에 따라 단위 부대에 이르기까지 일체적인 행동이 중시되는 곳이며, 

전쟁 시 효율적 전투력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의 집단과 같이 체계적이고 일체되어야 하

는 일원화의 원리가 가장 중요시되는 대규모 관료 조직이다 [1]. 훈련소 입대 전 자유로운 환경에

서 개성과 개인 사생활을 중시하면서 생활했던 신세대 병사들은 이러한 군 조직의 통제된 단체생

활로 인해 군 입대 후 일정기간 적응기를 겪게 된다 [2]. 일부 병사들은 군에 입대한 후 병영생활

과 입대 전 사회생활과의 상이함으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불편감 또는 복무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1].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복무부적응이나 신체질환으로 전역한 

병사는 평균 3,000여명에 이르고 특히 정신이상 및 심리장애로 전역한 병사는 2014년 2,700여명, 

2015년 3,500여명, 2016년 3,900여명으로 평균 2,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3]. 이와 같이 군대내 강제

성과 통제성이 두드러진 단체생활은 군이 요구하는 물리적, 심리적 압력과 각 개인의 성장배경, 성

격, 생활태도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적응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대인적 갈등과 위기소인이 잠재할 

수 있다.

입대병사들은 군의 특수목적을 위해 개인의 의지와 판단보다 권위주의적인 상명하복이 절대적

으로 요구되는 집단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스트레스와 군 이탈 및 위기를 초래하

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4][5]. 군 생활 중 위기가 초래되는 시점에 대한 한 연구에서 부적응 병

사의 85%가 입대 1년 미만의 병사들로 보고하였다 [6].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병들이 입대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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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두려움을 가장 많이 보고하며, 이는 주로 입대 환경에 직면하여 동료 및 계급적 관계, 군의 

규정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대 초기 동안 신병들의 적절하고 안정적인 적응과 심리적안

정감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7]. 입대 초기에 부적응에 이르는 병사들은 자신과 환경 

간의 융합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동료 및 간부나 선임들의 행동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어 갈등 및 

폭행과 같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우울, 심리적 혼란, 군무이탈, 자해 및 자살 등의 위기와 

사고로 나타나기도 한다 [8].

부적응이란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요구를 저해하는 환경적 장애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태로, 군대에서 부적응은 군의 가치나 규범에 일치되는 수용되는 행동

을 못하거나 대인관계 또는 부대환경에 대한 개인의 행동양식이 불균형 상태에 있는 행동을 뜻한

다 [5]. 부적응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의 심리적안녕감은 더욱 낮아지게 되어 시간이 지나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이 어렵게 될 수 있다 [9]. 리프(Carol D. Ryff)는 심리적안녕감을 개인이 적응

하는데서 느끼는 정서로써 환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고, 환경의 자극과 개인의 

반응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측면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9]. 즉 심리적안녕감이 높을 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져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위기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더 기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삶의 동기를 나타

낸다고 보았다.

한편, 군에서는 작전임무에 집중하는 까닭에 장병들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 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군 생활 중 일부 병사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미숙한 대인관

계와 갈등으로 인해 선후임 병사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심리적 어려움은 신

체의 외상처럼 표면화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

인간의 갈등이나 불안, 두려움, 우울 등 내적으로 숨어있던 심리적 문제가 곪아 터지면 이는 곧바

로 병영 내 악성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10]. 군 부적응 원인으로 군대 내 환경, 군대문화, 과다업

무, 가치관 갈등 등이 있으나 부대 내 대인관계 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었으며 [11], 특히 

선임 또는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2]. 군 폭행사고의 원인 중 65%가 대인관계 갈등으로 

발생되며 [12], 부적응병사들이 응답한 보고에서 76%가 단체생활 속에서의 대인관계 갈등으로 인

한 부적응을 보고하였다 [13]. 동료 및 선임과의 긍정적관계가 부적응을 감소시키고, 심리적안정감 

및 자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14].

이러한 보고들은 입대한 신병들의 부적응에 주요 원인이 되는 대인관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조명되어야 하며, 입대 후 1년 미만의 병사들에 대한 효과적인 위기개입 예방과 대책에 대

한 조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선에서는 군 입대 초기에 신병들의 심리적불편감 및 부적응 요소

를 감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2009년부터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배치하였고 지휘관들에게 병영

생활상담교육, 초급간부 대상의 상담역량교육 및 또래상담병 교육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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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여전히 입대 초기에 위기 및 부적응 변인을 사전에 감소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입대병사들이 서로 존중되고 수용되면서 전우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대인관계

향상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및 실험연구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성격과 환경적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이 자신의 성격과 부합된 환경인가 아닌가에 

따라 대인관계가 적응과 부적응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조명하여왔다 [15][16]. 루터(Michael 

Rutter)는 모든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생리적으로 결정된 기질적 특성과 행동유형을 가지고 태어나

며, 기질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적응과 부적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15]. 이에 버틀

러(Kathleen A. Butler)는 신경심리에 기초하여 개인의 인지처리양식에 따라 성격특성을 4가지로 분

류하였고, 성격이 유사한 사람들일 수록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 대인관계 및 소통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17]. 또한 던과 리타(Kenneth J. Dunn & Stafford Rita)는 자신의 성격

특성과 타인의 성격특성이 일치될 될 때 소통이 효율적이게 되고 대인관계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

음을 주장하였다 [16]. 이와 같이 모든 개인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모두 동일한 행동양식을 

취하지만 어떤 사람과는 소통이 잘 되고 또 어떤 사람과는 소통이 되지 않는 원인에는 개개인의 

성격 특성이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성격특성을 고려한 환경처치가 병사들의 초기 부

적응과 대인관계친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험연구가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APL성격특성 검사의 기본적 이론을 세운 Butler는 뇌의 주 관리 기능인 전두엽의 사고기능과 좌

우반구의 기능 편재화를 기반으로 순차처리(S-Successive)와 동시처리(R-Random), 구체적사고

(F-Fact), 추상적사고(A-Abstract)라는 4가지 사고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7]. 순차처리(S)는 순서대로 

일어나는 연속적인 자극을 분석하는데 전문화된 뇌 영역이며, 변칙처리(R)는 제시된 자극을 동시에 

한꺼번에 요소들을 분석하는데 전문화된 뇌로 종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구체적사고(F)는 눈에 

보이는 사실감각을 기반으로 오감을 사용한 사고를 전담하며 추상적사고(A)는 정보를 개념별로 나

누고 분석하는 개념적 원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Gregorc 등은 이 4가지 인지처리

방식을 기반으로 성격유형을 4가지(SF, SA, RF, RA)로 분류하였다. 먼저 SF(Successive-Fact)유형은 

순차적 인지처리와 구체적인 사고기능이 우수하며, 성격특성은 규칙적, 정확성, 꼼꼼함, 완벽추구, 

일관적인 성격이 강하고, 일정한 틀과 지시를 잘 따르는 경향이 있다. SA(Successive-Abstract)유형은 

순차적 인지처리와 추상적인 사고기능이 우수한 군으로, 성격특성은 목표지향적, 진취적, 통찰력이 

높고, 합리적이며, 자기주장 강하고, 논리적 의사소통에 능한 경향을 보인다. RF(Random-Fact)유형

은 변칙적 인지처리와 구체적인 사고를 하는 특성이 잘 발달되어있다. 성격특성은 친밀한 의사소

통능력이 강하고, 자율적이고 정서적이고 예민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은 경향이 있다. 

RA(Random-Abstract)유형은 변칙적 인지처리와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특성이 잘 발달되어있다. 성

격특성은 자율적, 창의적, 직관적,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행동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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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러한 성격특성을 기초로, 유사한 성격유형을 보이는 신병들끼리 생활관을 편성할 때,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서로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도 더 편안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

며, 이와 함께 심리적안녕감의 증가와 군부적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 가설을 세워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을 관리하는 분대장들로 하여금 각 성격유형별로 행동을 관찰하고 

유사성격유형집단과 기존 편성집단 간 행동비교를 통해 근거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에 처음 입대하여 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의 신병교육을 받으며 군

의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신병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무작위 생활관 편성방식을 변형하여 유사한 성

격특성을 가진 구성원들로 생활관을 편성하고, 신병들의 군부적응, 심리적안녕감, 대인관계친밀감

수준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이후, 군 입대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개입

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1. 유사성격유형 생활관 편성 집단원들이 기존 혼합방식 생활관 편성 집단원들보다 군부적

응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유사성격유형 생활관 편성 집단원들이 기존 혼합방식 생활관 편성 집단원들보다 심리적

안녕감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유사성격유형 생활관 편성 집단원들이 기존 혼합방식 생활관 편성 집단원들보다 대인관

계친밀감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일 것이다.

가설 4. 유사성격유형 생활관 편성 집단원들이 기존 혼합방식 생활관 편성 집단원들보다 스트레

스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일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N소재 훈련소에 입소한 1,289명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신경심리기반 APL성격검사를 실시하여, 

성격유형 중 인지처리 특성이 유사한 병사들 905명을 대상으로 유사성격유형집단으로 생활관을 편

성하였고, 384명은 훈련소 기존 방침대로 특성 고려 없이 혼합집단으로 생활관을 편성하였다. 6주 

훈련기간의 시작 시점과 종료되는 시점에서 군생활적응, 심리적안녕감, 대인관계친밀감,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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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전과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60명의 분대장들로 하여금 각 성격유형별 행동 비교 및 

기존 방식의 혼합집단과의 행동비교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얻었다.

3.2 측정도구

3.2.1 군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군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윤희 [19]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척도로는 심신상태, 수행의지, 직무만족, 환경태도 영역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점수로 

산정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수행의지 .85, 직무만족 .81이었다.

3.2.2 대인관계친밀감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친밀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닐슨, 젝스, 아담스(I. K. Nielsen, S. M. Jex 

& G. A. Adams [20])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두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하위요인으로 

‘친밀감 형성기회’와 ‘친밀감 확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밀감확대 척도의 6문항을 훈련병들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71이었다.

3.2.3 심리적안녕감

본 연구에서 심리적안녕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리프(Caril D. Ryff)가 개발하고, 김명소, 김혜

원, 차경호 [21]가 수정한 심리적안녕감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사용하였다. 5

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아

수용 .81, 긍정적 대인관계 .72 이었다.

3.2.4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준호와 이동원 [22]이 개발한 스트레스측정도구

에서 대인관계영역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 이었다.

3.2.5 APL성격검사

본 연구에서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APL(Aptitude;적성, Personality;성격, Learning;학습)성격검

사를 사용하였다. APL검사는 버틀러의 인지사고 특성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 이세용이 개발하였

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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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처리 .80, 동시처리 .80, 구체적사고 .71, 추상적사고 .85 이었다.

3.3 프로그램 진행절차

N소재 훈련소에 입소한 1,289명의 입대병사들을 대상으로, APL성격검사를 실시하여 4가지 유형

(SF, SA, RF, RA)으로 분류하였고, 905명을 각 동일한 유사성격유형집단으로 생활관을 편성하였고, 

384명은 성격특성 고려 없이 기존 방식대로 편성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관 편성 외에 아무런 처치

를 가하지 않았고, 6주 훈련기간의 시작시점과 종료되는 시점에서 군생활적응, 심리적안녕감, 대인

관계친밀감, 스트레스 척도들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사전과 사후에 실시하였고, 신병들을 관리하는 

60명의 분대장들로 하여금 유사성격유형집단과 혼합집단의 행동 비교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얻었

다. 사전-사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1.0을 이용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유사성격유형집단과 혼합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비교 

유사성격유형집단과 혼합집단의 군부적응, 심리적안녕감, 대인관계친밀감, 스트레스수준에 대한 

사전검사의 기술통계치는 [표 1]과 같다. 유사성격유형군으로 편성된 집단과 혼합군으로 편성된 집

단의 사전검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사전과 사후에서 비교하였다.

  [표 1] 유사성격유형집단과 혼합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비교

  [Table 1] Pre-test homogeneity comparison between similar personality type groups and random groups

관련변인 시기
유사성격유형집단 (n=905) 혼합집단 (n=384)

M SD M SD

군부적응 사전 28.757 (3.915) 29.100 (4.012)

심리적안녕감 사전 22.840 (2.955) 23.103 (3.370)

대인관계친밀감 사전 9.600 (0.860) 9.670 (0.910)

스트레스 사전 20.643 (3.154) 20.200 (2.383)

4.2 유사성격유형집단과 혼합집단 간 및 사후검사에 대한 t검증

유사성격유형집단과 혼합집단으로 생활관 편성 후,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사성격유형

집단에서 군부적응, 심리적안녕감, 대인관계친밀감, 스트레스 수준이 비교집단인 혼합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군부적응수준은 t(1287) = -2.40, p <.05, 스트레스 수준은 t(1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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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P <.05로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심리적안녕감 수준은 t(1287) = 4.42, p 

<.001, 대인관계친밀감 수준은 t(1287) = 5.20, P <.001로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유사성

격유형집단의 군부적응과 스트레스수준이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고(t=4.12, 

p<.05, t=3.60, p<.05), 심리적안녕감과 대인관계친밀감 수준도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t=5.51, p<.01, t=5.25, p<.01). 그러나 혼합집단에서는 군부적응, 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및 

대인관계친밀감 수준이 사전과 사후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유사성격유형집단과 혼합집단 간 차이 및 사전-사후 변화

  [Table 2] Differences between similar personality-type groups and random groups and pre-post-change

관련변인 시기
사전

M(SD)

사후

M(SD)

집단간차이

t

사후검증

t

군부적응

유사성격유형집단

n=905

28.757

(3.915)

23.214

(3.895)
-2.40* 4.12*

혼합집단

n=384

29.100

(4.012)

28.773

(3.370)

심리적

안녕감

유사성격유형집단

n=905

22.840

(2.955)

26.471

(3.231)
4.42*** 5.51**

혼합집단

n=384

23.103

(3.370)

23.933

(1.224)

대인관계

친밀감

유사성격유형집단

n=905

9.600

(0.860)

11.857

(1.009)
5.20*** 5.25**

혼합집단

n=384

9.670

(0.910)

10.010

(1.224)

스트레스

유사성격유형집단

n=905

20.643

(3.154)

17.214

(2.926)
-2.50* 3.60*

혼합집단

n=384

20.200

(2.383)

19.867

(2.535)

* p<.05, ** p<.01, ***p<.001

4.3 유사성격유형집단과 혼합집단 간 관찰된 특성

APL성격특성검사를 실시한 후 905명은 성격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SF, SA, RF, RA)으로 분류

하여 각기 유사한 성격유형집단으로 생활관을 편성하였고, 384명은 성격특성 고려 없이 생활관을 

편성하였다. 신병들을 훈련하는 60명의 분대장들에 의해 생활관 편성 시부터 신병교육을 종료한 

시점까지 6주 동안 관찰된 신병들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두 집단을 관찰한 결과, 4가지 성격유

형의 특성이 버틀러((Kathleen A. Butler)가 제시한 4가지 각각의 양상에 일치된 행동들로 나타났음

이 관찰되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4가지 유사성격유형군으로 편성된 집단이 혼합집단에 비해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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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집단응집력과 친밀감형성이 더 신속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표 3] 6주간 관찰된 각 유형별 특성

  [Table 3] Characteristics for each type observed for six weeks

유형 6주간 관찰된 훈련병들의 특성

SF

·혼합 집단에 비해 교육태도가 좋음.

·혼합 집단에 비해 교육훈련 후 실행태도가 좋음.

·내무생활시 지시와 통제에 잘 따름.

·알아서 하지는 못하지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함.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려고 노력함.

·동기들 간 생활관 정리 및 기타 임무들을 잘 도와줌.

·혼합집단에 비해 서로 의견을 잘 소통하고 응집력 높음.

·혼합 집단에 비해 훈련병들이 빠르게 적응함.

SA

·지시가 내려지면 서로 임무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진행함.

·서로 신병훈련가이드북을 활용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함.

·분대별 토의 시 발표과제에 대한 개인별 발표능력이 우수함.

·개인주장이 강하나 책임감이 강하고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

·혼합집단에 비해 분대원들과 관계가 좋으며 응집력이 강함.

·혼합집단에서 약 2주경에 생기는 친밀감이 본 집단에서는 3일 만에 나타남.

·혼합집단에 비해 동기생들 끼리 서로 잘 돕고 빠른 적응을 보임.

RF

·혼합집단에 비해 교육시간에 집중을 잘하지 못함.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 반복연습을 싫어함.

·주입식 교육 보다는 팀 단위로 훈련이나 토론 활동시 더 적극적임.

·어떠한 지적에 ‘그때뿐이야’할 정도로 다소 진지하지 못함.

·칭찬에 반응이 좋고, 더 적극적인 경향.

·분대장이 없을 때 흐트러지는 모습이 나타남.

·혼합 기수에 비해 서로 의사소통이 잘되지만 서로 대화를 너무 많이 함.

·혼합 기수에 비해 동기들 간에 친밀감과 응집력이 빨리 나타남.

RA

·정훈평가 토의식 진행시 서로 물어보고 서로가 피드백 하는 모습이 좋았음.

·자발적으로 실습에 참여하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집중력이 떨어짐.

·실습 진행 시 틀에 박힌 방법보다는 팀 단위 자율적인 방법을 선호함.

·관심분야에 대해 교육간 많은 질문과 열정적인 모습으로 참여함.

·자율성이 강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함.

·혼합 집단에 비해 입대 첫날부터 동기들과 즐겁게 떠들며 사이좋게 지냄.

·입대 첫날부터 어색함 없이 자유롭고 밝고 활달함.

·훈련병 간 마찰이 없고, 군 생활 적응이 빠름.

·혼합집단에 비해 빠른 응집력과 서로 협력 잘함.

5. 논의

현재 훈련병들의 생활관 편성은 임의적 방식으로 편성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입대병사들의 성

격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생활관을 편성 후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관 편성

방법을 처치한 것 외에 다른 처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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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APL성격특성검사를 실시 후 유사한 적성(A)과 성격(P) 및 학습특성(L)을 보이는 군

들끼리 생활관을 편성하였다. 연구결과, 입대초보다 6주후에 유사성격유형군으로 편성된 집단이 기

존의 혼합편성 집단 보다 군부적응,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고, 심리적안녕감과 대인관계친밀감

에서도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반면 혼합집단에서는 대인관계친밀감에서만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

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또한 신병들을 훈련하는 60명의 분대장들을 통해 유사성격유형군으로 편성

된 집단과 성격 고려 없이 편성된 혼합군을 관찰한 결과, 4가지 유사성격유형군으로 편성된 집단

이 혼합군에 비해 입대 초 집단응집력과 친밀감형성이 더 신속하게 나타났음이 관찰되었다. 이는 

자신의 성격특성과 타인의 성격특성이 일치될 될 때 소통이 효율적이게 되고 대인관계 발전이 가

속화될 수 있다는 던과 리타(Kenneth J. Dunn & Stafford Rita)의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분대장들을 

통해 관찰된 각 유형별 성격특성과 비교집단과의 행동비교는 Butler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생활관편성 방법만 달리하여도, 입대초의 병사들에게 군생활적응과 심

리적안녕감 및 대인관제 문제에 긍정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지나치게 단순한 

생활관 편성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생활관 편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과 효과적 생

활관 편성에 대한 방법론적 기초 연구들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군에서는 입대 초 병사들의 군부적응을 줄이고 심리적안녕감과 대인관계친밀감 형성 등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안되어왔다. 생활관편성 방법은 이미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필수적인 진

행절차들에 포함된다. 기존의 방법을 과학적인 전략을 모색하여 변형한다면, 비용과 시간 효용적인 

측면과 더불어 방법론이 매우 간단하여 바로 현장에서 실행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성격유형에 집중하여 혼합집단을 유사성격유형집단과의 단

순 비교그룹으로만 적용하였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혼합집단들의 편성과 함께 함께 생활관에 편성

된 상이한 성격유형들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 소통 전략에 대한 교육 처치를 가한 후의 군생활적응

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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